
사랑의 능력을 갖추어라

작성일 : 2010. 10. 7. (목) 

작성자 : 주혜인

[ 자연성전에서 철야기도를 하던 중 사랑에 대해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

하는 저희의 그릇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느껴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사랑

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받기만 하는 사랑 

죽음의 바다 사해와 같다. 

(순간 환상이 보이며 사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강물이 쉼 없이 흘러들어 가고 있으나 나오

는 곳이 없으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

해와 같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 

받은 만큼 내게 사랑을 주는 자, 

나의 짝사랑의 한을 풀어주는 신의 마음 위로하는 

자다. 

선생처럼 삶 가운데 늘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로 대한 자, 

늘 사랑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 자, 

그가 바로 진정 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한 사랑!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때로구나.

지금은 모든 자들이 너희 선생처럼 

‘사랑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재능과 모든 지식을 갖추었어도 

사랑이 부족한 자가 많구나! 

지도자는 사랑 없이 생명구원 할 수 없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자, 더 큰 생명의 역사 일으킨

다.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 심정의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으로 너희는 사랑하여라. 

성령의 사랑을 간구하라. 

성령은 사랑의 신이니 

성령께 간구하는 자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리니 

감당치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리라. 

왜 너희는 메마른 사막 같은 마음을 하고 있느냐. 

섭리사 너희 중 메마른 사막에 사는 영혼들이 많다. 

특히 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여.

특히 너희가 생명을 다룸에 있어 

나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 안에 

간구한 사랑을 받아 행하여라.

그리하면 더욱 귀한 하늘의 역사 일어나리니

너희의 모든 문제와 하나 되지 못함, 불신, 다툼, 

각종 악평과 서로 용납지 못함의 문제들이 다 풀리

리라. 

섭리사에 내가 부어주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저 형식으로 생각지 마라. 

진정 간구해 보아라. 

퍼부어주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 그 성령을 받은 자 

진정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섭리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는 자 

내가 헤아려 보니 아직 많지 않다. 

앞으로 성령으로 더욱 거듭나 온전히 부활에 이른 

자도 

더욱 많아져야 한다. 

불신이 믿음으로 

다툼이 화평으로 

오해가 이해로 

무지가 지식으로 

메마르고 삭막한 마음이 사랑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 어머니께서 충만히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 선생을 참을 수 없이 사랑했듯이 

이제 나를, 또 삼위를 참을 수 없이 사랑하여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나 예수의 사랑이 더욱 머물고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져 사랑의 역사 일어날 것이

다. 

많은 사랑 받기를 원하느냐?

누구보다 나와의 깊은 사랑의 단계에 이르길 원하

느냐?



내가 정녕코 말하건대 

깊이 더 많이 모든 것을 집중하여 나를 사랑하여라. 

더 큰 사랑을 받길 원하느냐? 

더 크게 나를 사랑하여라. 

더 깊은 사랑 받길 원하느냐? 

더 깊이 나만 사랑하여라. 

사랑도 그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 것이다. 

내가 그리 차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나를 사랑한 만큼 주어야 감당할 수 있기에 

그 그릇대로 부어주는 것이다. 

너희 앞에 그릇이 있다 하자. 

대접하는 자가 좋은 마음으로 

그 그릇에 넘쳐 흘러내리도록 부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가 바라는 만큼 준다 해도 

너희 그릇이 감당치 못한다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더 달라고 바라기보다 자기 마음의 그릇을 넓혀라. 

너희를 사랑하는 삼위의 마음이 

한낱 세상의 부모보다 못하겠느냐? 

성경에 일렀으되,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오죽 하겠느냐 하고 이르지 

않았느냐. 

더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성장 수준에 따라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 

가장 합당한 것을 주는 

공의롭고 지혜로운 내 아버지시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진정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과 같이 가르친 대로 

먼저 너희 사랑의 그릇을 넓히고 

너희 행위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하늘 앞에도 형제 앞에도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갖추는 너희가 되길 

나 예수가 축원한다. 


